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황교안 총리,  경찰병원 방문, 부상 경찰관과 의경 위문

□ 황교안 국무총리는 11.16(월), 지난 토요일 대규모 불법 폭력

시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시위대가 던진 보도블록에 머리를 맞아

입원 중인 경찰관(정OO 경위, 男)과,

ㅇ 훈련 등 공무수행 중에 안타까운 부상을 입고 입원해 있는 경찰관․의경

90여명을 위로하기 위해 서울 송파구에 있는 경찰병원을 방문하였다.

□ 황교안 국무총리는 병실을 직접 방문하여 “공무수행 중에 불의의

부상을 입어 안타까운 마음이며, 조속히 완쾌하여 일선 치안현장으로

복귀하기를 바란다”고 격려하며

ㅇ 병원관계자에게 “입원해 있는 경찰관과 의경들이 조속히 완치될 수

있도록 치료에 만전을 기해 달라”고 당부하였다

ㅇ 또한, “부상당한 경찰관 가족들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걱정하고 있는만큼

정부도 부상당한 경찰들을 위해 최대한 지원을 해나가겠다”고 밝혔다.

□ 아울러, 집회시위를 통한 의사표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합법적인 방법으로

표현해야 하고, 폭력 등 불법행위를 통해 경찰관 등 공무원들에게 위해를

가하는 잘못된 행태는 없어져야 한다고 하면서,

ㅇ 앞으로 “평화적인 집회․시위 문화가 정착”될 수 있도록, 함께 노력해

나가자고 당부하였다.


